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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별첨“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수도권화 되어가고 있는 강원 영서지역과 달리 영동지역은 주요 사회

지표들이 하강추세로 이어져 강원도 영동~영서 간 지역 격차가 심각함.

 ○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실질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의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동지역 

밀착형 연구기관이 필요함.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의 강릉 설립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고자 촉구 건의함.

3. 이송처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1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내 지방의회, 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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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 촉구 건의문

  지난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강릉에서 

출범했습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주요 사회지표의 하강 추세를 면치 

못하는 강원 영동지역과 수도권과 인접하여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는 

영서지역 간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현재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영동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영동~영서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새로운 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합니다. 영동~영서 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이 바로 

그 해답일 것입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은 춘천에 소재해 있으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지의 

물리적 환경상 영동지역의 연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을 영동지역의 수부도시인 강릉에 

설립하여 영동지역의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의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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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이 설립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은 

물론 영동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대학들과의 연계·협력으로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연구원은 이미 3년 전인 2021년 영동분원 설립 

계획을 진지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의 ‘강릉’ 

설립으로 영동~영서 간 실질적 균형발전,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강원연구원은 3년 전 추진했던 영동분원 설립 계획을 

조속히 재추진하라!

  둘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에 총력을 다하라!

  셋째, 강릉시의회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4.  1.  26.

강  릉  시  의  회


